
6. 22. 받은 말씀

무서운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다. 모두 죽음의 문턱에 서

있다.

불쌍한 영혼들은 지옥에 갈 것을 알기에 안절부절 하며 

서로 헐 뜯으며 부등켜 안으며 하는구나.

그때는 이미 늦어 나를 불러도 난 돌아보지 않는다.

꽉 잡고 절대 놓지 말아라.

사고가 나도 안전밸트를 매고 손잡이를 꽉 잡으면 살 수 

있듯이 너희는 나를 잡고 절대 놓지 말아야 한다.

그러나 밸트를 꽉 매도 풀릴 것이며 손잡이를 잡는 일 또

한 힘들것이다.

그래도 잡아야 살 수 있다.

졸면 죽는 것이다. 자면 죽는 것이다.

절대 신앙의 잠에서 깨어 나를 맞이하라.

선생은 운전대를 잡고 있다.

내가 지시해 줄 것이다. 어떻게 해야 하는지 

운전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운전할 수 없게 하면 다 죽는 

것이다.

지금 이 시대가 그러하니 애가 탄다.

내가 선생을 통해 지시할 것이다.

따라오지 않는 자는 사망의 죽음의 길 

서로 의지하며 해야지 살 수 있다.

서로 밀어내고 헐뜯으면 죽는 것이다.

환란은 시작되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.

어느 때인지 모르는 자는 잠만 자고 있다.

사랑해서 다 부르는데 보지도 않고 어떤 길인지 알지도 

못하고 사망의 길을 간다.

환란, 심판, 죽음, 거듭남, 부활, 깨끗케 하기 위함.

우리 이곳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자.

곧 데리러 갈 것이다. 두려워 말고 깨어 맞이하라.

준비하라.

이곳은 완전한 곳이다.

준비없이는 올 수 없다.

회개도 더 해야한다.

회개가 다 된줄로 알고 하지 않는 자가 많다.

깨어 맞이하라. 준비하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새벽 5시50분경

6. 28. 받은말씀

세상은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다.

악함으로 인해 더러워진 나의 작품.

누구보다 이 모습을 보며 슬퍼하는 건 나다.

뜻 있게 만들었으나 너무 부패한 땅

아이처럼 나를 찾는 자를 나는 찾는다. 때 묻지 않은 그

런 자를 나는 찾는다.

부패한 땅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고 사랑 끈을 놓지 않은 

자를 나는 찾는다.

나의 마음을 위로 할 자를 나는 찾는다. 더러움을 깨끗케 

할 자 나는 찾는다.

이 더러움을 깨끗케 할 자 그 누구랴. 고통에서 나의 이

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.

사랑하는 나의 모든 것 놓치지 않고 싶었던 나의 모든 것

나의 마음을 이리도 모를까.

아픔을 뒤로한 채 이제는 마지막 날이 다가와 사랑하는 

자와 더 좋고 이상세계를

이루려 가려 한다.

내가 간 뒤 울자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, 이제는 

시간이 없어 기다릴 수도

기회를 줄 수도 없어.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.

절대 내 곁을 떠나지 마라. 지금이 아니면 이제 나는 오

지 않는다. 

우리 사랑 했던 그 날을 잊지 마라.

내가 함께 했음을 잊어선 안 된다. 지금 떠나는 자는 후

회 한다.

나를 보아라. 때가 오리니 나를 맞이하라.

아직도 나의 말을 듣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

지금이라도 깨어 듣는 자는 복 된 자다.

노력하면 내가 주리니 노력하지 아니하면 줄 수 없다.

기다리는 자는 맞이할 수 있나니 기다리지 않으면 맞이할 

수 없다.

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

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

이 모든 말은 사랑이다. 사랑을 회복하여라.

나의 마음을 깨닫고 사랑을 회복하여라.

잃어버린 자. 사랑을 회복하라. 다시 찾아라.

사랑하면 모든 걸 줄 수 있듯이 나도 사랑하면 준비한 모

든 것을 주리라.

사랑해 다 주고 싶어도 받지 않으면 줄 수 없는 나의 마

음을 알까

안다면 받았겠지. 모를꺼야

모르니까 나를 떠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.

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살아야지

겪었던 아픔, 슬픔, 고통 다 씻어주고 행복만 기쁨으로만 

살아야지

내가 다 사랑해 내가 다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아는 자는 

몇 없네

선생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며 아픔도 고통도 다 겪었어.

아픔 고통 내가 다 알지

옆에서 함께 있었으니 그들은 나를 때리고 나를 아프게 

했어.

그 뒤에 내가 있었는데 나를 아프게 했어.

슬픔 고통 가운데도 감사한 마음을 내가 받아 나의 마음

을 위로 했어



선생은 목숨을 잃어도 감사. 

모든 걸 가져가도 감사. 아픔도 감사. 어디서도 감사. 사

랑해서 감사. 

감격해서 감사. 아픔에도 감사.

그 같이 산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.

그 같이 한 자는 나의 영을 주리라.

내가 그 아픔 다 씻겨 주리.

육신은 아파도 행복하지 육신이 괴로워도 행복하지 

어떤 행복이 행복인지 알기에 내가 함께 하리 내가 함께 

해주리.

나와 같이 한 자는 참 행복을 얻으리.

                        새벽 1시45분~ 2시15분경

내가 떠나면

울지말고

내가 왔을때

맞이하자

사랑하는 자들 

다 찾으면 

나는 떠나리라.

나의 사랑과 통할 수 있게 기도하라.

나의 마음과 통할 수 있게 해야한다.

몸에 전율이 흐르는 자는 나를 느끼고 있다.

사랑이 통한 것이다.

매일 느끼고 매일 통하여야 

내가 왔을 때 

나를 맞을 수 있다.

사랑의 잠에서 깨어나라.

잠든 사랑을 깨어라.

<사랑의 역사>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시35분경

잠언

* 사랑하는 시간 새벽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의 잠

을 자는 것이다.

사랑이 잠을 자면 사랑이 통할 수 없다.

*새벽을 깨어라. 새벽에 내가 갈 것이다. 새벽을 깨어 기

도하지 않으면

내가 가는 그 날 나를 맞이할 수 없다.

*새벽을 깨어 기도하라.

*새벽은 내가 역사하는 시간이다. 나를 만나지 않으면 역

사가 없다.

*졸며 기도하는 자 그날에도 잠을 자므로 맞이할 수 없

다.

*시간은 귀하다. 새벽 시간은 더 귀하다.

(시간을 아껴라. 시간은 금같이 귀하다. 그런데 새벽시간

은 평소 시간보다 더 귀하니 얼마나 더 귀한지 깨달아야 

한다.)

*새벽을 성공해야 기도를 이룰 수 있다. 모든 걸 성공할 

수 있게 해준다.

*신앙의 잠. 사랑의 잠. 기도의 잠 깨어나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새벽 2시 50분경




